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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, ‘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’ 3건 선정 

– 방동·업성·고복저수지 생태계 복원 추진 - 

 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‘2024년도 생태계보

전부담금 반환사업’ 공모에서 방동, 업성, 고복지 등 공사 저수지 3곳이 

최종 선정돼 자연과의 동행을 위한 생태계복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. 

  ‘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’은 개발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

부담금을 공모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아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으

로,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▲두꺼비로드킬 저감 및 생태개선사업(방동저수지, 

대전 유성구) ▲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 및 생태습지복원사업(업성

저수지, 충남 천안시) ▲자연생태관찰장 조성사업(고복저수지, 세종시)이다.

  특히,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방동저수지는 두꺼비 산란지로 부화한 새끼 

두꺼비가 인근 산장산으로 이동할 때 로드킬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

지만, 저수지 인근에 생태통로, 유도 울타리 등의 설치로 야생생물의 생명

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. 

  공사 관계자는 “저수지 등 공사시설에 대한 생태계복원을 통해 생물에

게는 안전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, 국민에게는 생태복지의 가치를 실현하

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.”고 전했다. 

  공사는 2014년 ‘일월저수지 수원청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’을 시작으로 

16지구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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